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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에 따라 2019년 ‘2018년 대비40% 감축’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C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수립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냉·난방부

하를 패시브하우스 수준까지 감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부하와 에너지생산의 합

이 제로가 되는 제로에너지빌딩을 모든 신축건물에 대하여 

2025년부터 의무화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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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significance of low-energy buildings, and low-carbon housing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has come to the fore. This study methodically examined the energy performance of technological elements designed 
for energy savings and systematical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composition. The analysis encompassed 
a total of 25 passive houses, as published in housing-related magazines from 2011 to 2024. The ensuing findings 
are of particular significance. Firstly, the analysis revealed that lightweight wooden structures an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ccount for majority of the houses surveyed. In comparison to general detached houses in the city, there 
is a notable prevalence of single-story houses.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have been reduced by 
securing a substantial land area. 2) A comparison of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surveyed houses and the energy-saving 
design standards of the building reveals that the heat penetration rate standard of the outer wall, roof, and floor is 
sufficiently achieved, and the heat penetration rate for windows and doors is particularly excellent. 3) The planar shape 
of the house was predominantly rectangular, square, ㄱ-shaped, free shape, F-shaped, and I-shaped. Passive houses 
were characterized by the pursuit of numerous variations (cutting and addition) even under the premise that the elevation 
was aimed at simplicity. In terms of  indoor space configuration, the living room, main room, dining room, and room1 
were primarily situated in the front, while the attached space was positioned in the rear. The configuration of the 
living room and the main room exhibited a pronounced inclination towards establishing independent areas, while the 
living room, kitchen, and dining room demonstrated a notable propensity for open–space composition(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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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이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통해 거주/비거주, 공동주택, 공동주택외

(단독주택)로 확장하여 지속적인 외피 단열성능기준을 강

화하고 있으며, 저에너지 건축물로 시작하여 제로에너지

빌딩의 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저에너지 주택은 2005년 독일에 패시브하우스연구소의 

기술자문을 통한 국내 민간건설회사의 ‘에코 3.0리터’ 시
범주택이 건설되면서 패시브 기술요소인 단열, 열교, 창호, 
환기 및 기밀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기술별 시공공법 및 방법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패시브주택의 보급이 활성화되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패시브주택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되

면서 이전의 단독주택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단열 및 에

너지성능이 강화된 저에너지 단독주택이 실현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경제성 및 국내환경에 적합한 패시브하우

스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패시브주택에 대한 연구는 기

술요소의 적응을 통해 그 저감효율을 검증하는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저에너지 주택으로서의 건축적 특

성과 이에 관련한 평면형상과 실내의 공간구성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시브주택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간구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것은 패시브주택의 계획 및 공급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

에 의미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신축된 패시브주택으로써 거주용도로 

지어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주택 선정을 위

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아진(인터넷잡지정보)
을 통하여 ‘전원주택’으로 검색된 ‘전원주택라이프’, ‘전원

속의내집’에 게재된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패시브, 저에너

지, 에너지 절약, 난방비 절감, 단열, 기밀 등의 핵심단어가 

제목 및 부제에 들어간 총 69사례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 
선정된 69사례  중에 다가구주택, 업무병용주택, 홍보용 주

택 등을 제외한 총 55호가 선택되었다. 세 번째, 이들 사례

를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개되

어 있고, 배치, 평면과 입면 등의 도면과 거주자들의 공간이

용 행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를 재검토하여 총 25사

례를 추출하였다. 조사대상 주택은 2011년에서부터 2024
년까지 게재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패시브주택의 외피단열, 기밀, 창호, 열회수환기장치, 
외부차양장치, 재생에너지 사용 등과 관련한 에너지 

성능을 분석한다. 
2) 패시브주택의 건립지역, 구조, 층수, 대지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적 특성을 분석한다.
3) 패시브주택의 평면형상 특성을 파악한다. 
4) 실내 주요실의 배치관계, 거실과 안방의 배치관계, 거

실과 주방, 식당의 배치관계를 파악하여 패시브주택

의 평면구성의 특성을 파악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저에너지 건축물의 법규 강화 및 기준

에너지관련 세계 동향에 발맞추어 2012년 2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2017년부

터 신축건물에 대해 패시브수준에서 2025년 제로에너지

하우스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에 따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축으로 관련 정부처 

및 연구기관들은 탄소배출 제로화, 에너지 절약형 건물구

현을 위한 모색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2008- 

5호)」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

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

의 두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이후 몇 번

의 개정을 통하여 단열 성능이 강화되고<표 1>, 2015년은 

외벽의 단열규정에 ‘공동주택 외’가 추가됨으로써 단독주

택의 단열강화의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독주택이 

갖는 유일한 에너지절약 규제이다(김인호, 박성진, 2013). 
이에 모든 단독주택이 외벽과 지붕, 그리고 바닥, 창호 등에 

대한 단열강화를 갖게 되었으며, 2018년 다시 중부지역을 

중부1지역, 중부2지역으로 세분하고 단열성능도 강화하는 

개정을 하였다. 특히 최근(2018. 9. 1)에 시행된 개정에서

는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은 단열성능이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개정되었다(표 1의 음영부분 참조). 이것은 설계

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에너지효율화가 가능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서서히 강화시켜, 에너지절감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

록 장려함으로써 적극적 저에너지 건축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저에너지 단독주택의 실현을 위한 가장 선두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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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패시브주택이다. 독일의 패시브하우스연구소(Passiv
haus Instiut: 이하 PHI)의 패시브하우스 기준이 소개되면

서 이를 기초로 하는 국내 패시브하우스의 건립이 민간(협
회 등)을 중심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패시브하우스는 

1991년 독일 파이스트박사(Dr.Wolfgang Feist)가 Darms
tadt-Kranichstein에 처음으로 패시브하우스를 건축한 이

후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다(양정필, 2013). 독일의 패

시브하우스는 직접적 난방설비의 도움 없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선한 공기를 보조적 설비수단으로 조금 온도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재실자가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

할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성, 쾌적함,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표준적 건물로 정의된다(한국패시브건축협회, 202
0). 정량적으로는 실내온도 20℃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 난

방에너지 요구량이 15kWh/㎡·a(1.5L/㎡·a) 이하인 주택

을 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요구조건으로 외벽, 지붕, 
창호, 문, 열회수환기장치, 기밀성능, 차양 등의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표 2>.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Passive House Institute Korea: 

이하 PHIKO)에서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주택에 바닥

난방을 하고 신발을 벗는 주거생활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패시브건축 인증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PHIKO에서는 패

시브건축물이란 자연열의 재이용, 차양을 이용한 일사차

단 등의 수단을 통해, 최소한의 설비에 의존하면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물로 정의한다(한국패시브건축협회, 2020). PHIKO의 

인증기준은 초기(2009년 이후)에는 독일의 PHI의 인증기

준을 적용하면서도 연간 난방에너지요구량이 50kWh/
㎡·a(5.0L/㎡·a)이하, 지붕의 열관류율은 0.12W/㎡·K, g
값(Solar Heat Gain Coefficient: SHGC)을 0.4 이상으로 

달리하였다. 그 후 2018년에는 인증 항목을 세분화하여 기

준을 설정하고, 2022년에는 외벽, 열교환장치 그리고 창호

에 대한 기준을 통합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한국형 인증

기준의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표 2>. 

2. 문헌고찰

패시브주택에 관한 연구는 크게 패시브 기술요소 적용에 

따른 효과 검증과 계획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구 분

2010년

(2011)
2012년

(2013)
2015년

(2016)
2017년

(2018)
중부 중부 중부 중부1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6 0.270
0.210 0.150

공동주택 외 0.260 0.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49 0.370
0.300 0.210

공동주택 외 0.360 0.2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0 0.180 0.150 0.1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9 0.260 0.220 0.2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0 0.230 0.180 0.15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0.290 0.220 0.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43 0.350 0.260 0.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0.410 0.300 0.24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0.810 0.810 0.810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10 1.500 1.200 0.900

공동주택 외 2.40 2.100 1.500
창 1.300
문 1.5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80 2.200 1.600 1.300

공동주택 외 3.20 2.600 1.900
창 1.600
문 1.900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 1.4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1.800

*숫자는 모두 이하값을 나타냄

**세대현관문 및 거실내 방화문

<표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 변화                                       열관류율 : 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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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적인 설계기준, 인증제도 그리고 에너지성능을 패시브

하우스와 비교 검증하는 연구(이명주 외, 2012; 이명주, 김
정운, 2015; 정찬헌 외, 2010)가 이루어짐으로써 패시브하

우스의 에너지저감 성능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일반주택과 패시브수준의 주택과의 사례연구를 통해 패

시브주택의 난방에너지 절감의 안정성(김용기 외, 2018), 
고성능창호의 효용성과 냉방보다는 난방에너지의 사용

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유슬기 외, 2013)을 확

인하였다. 이명주 외(2012)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요소별 에너지 절감률은 창호

(37.92%)>폐열회수환기장치(27.87%)>부위별단열성

능강화(25.23%)>기밀성(5.49%)>단열방식(4.42%)>벽

체열저장능률(3.99%)>남측창호/벽비율(0.29%)>차양

(0%)순이였으며, 냉방에너지절약을 위한 요소는 차양장치

(56.16%)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해 패시브주택의 기술요소 

및 계획특성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패시브주택 

도입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기밀한 시공, 건축구조 유형별 

적정한 단열재 사용, 컴팩트한 외관의 형성, 패시브한 열취

득 최대화 및 일사조절을 고려한 디자인기법의 적용 등은 

국내에서도 큰 비용 부담없이 실현될 수 있는 것들로 제시

하였다(양정필, 2013). 실제, 건축설계사무소의 실무자들

은 설계시 건축물의 배치(28.0%), 평면계획(27.2%)의 요

소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 도시근교 소형주택

의 경우 대부분 도시근교의 대지로써 도심지 대지보다 토

지이용율과 더불어 대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향을 큰 제약

없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

물의 배치와 평면계획은 거주 기능성과 투자비 발생이 최

소화되는 에너지절감 대안에 중점을 두는 건축주들의 적

극적인 의견 수용으로 보인다(김인호, 박성진, 2013). 국
내 실정에 맞는 부위별 단열기준의 상향 필요성(노상태, 
2016)도 제기되었다. 이태구, 유동완(2018)은 국내 저에너

지 주택(5리터 이하)의 난방에너지 요구량이 독일 패시브

하우스 인증 기준의 2배 이상 나온 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밀성능, 상대적으로 높은 창틀의 열관류율, 상대적으로 

낮은 g값, 상대적으로 높은 문의 열관류율로, 창호재와 문

의 성능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나 외(2013)
는 국내 저에너지 주택의 기밀성능은 0.7~1.0회/h로 일반

적인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기밀성능이 높음을 확인하였

다. 일반적인 건물의 기밀성능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평

구분 세부구분 PHI
PHIKO

2018년 2022년

난방에너지요구량

(L/㎥.a) 1.5 이하
A0등급 A1등급 A2등급 A0등급 A1등급 A2등급

1.5이하 3.0이하 5.0이하 1.5이하 3.0이하 5.0이하

외벽 외벽열관류율 0.15이하 0.15이하 0.18이하 0.21이하
0.21이하

(복합열관류율, 외피)
지붕 지붕열관류율 0.15이하 - -
바닥 바닥열관류율 - - -

창호

유리열관류율 0.8이하 0.7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창틀열관류율 0.8이하 0.8이하 1.0이하 1.2이하 1.0이하

전체(설치 후) 
열관류율

0.85이하 0.85이하 1.05이하 1.25이라 0.8이하

유리g값 0.5이상 0.4이상
0.4이상

가시광선투과율 50% 이상

문
문 열관류율 0.8이하 - -
문 기밀성능 0.45회/h이하 - -

열교환

장치

효율(난방, 전열) 0.75%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이상

소비전력(Wh/㎡) 0.45 하 0.45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전체 기밀설계-@50pa 0.6회/h이하 0.6회이하 1.0회이하 1.5회이하 가감압 평균 1.0/h이하

차양
일사 유입창의 경우 

외부차양 필히 설치

- 북측 창을 제외한 남, 동, 서측 

차양계획 의무

*주실(主室)은 전동차양 권장

- 남, 동, 서측 외부차양계획필수

- 동, 서측 창호 외부전동차양 적용 필수

- 남측 창호 처마 대체 가능

출처: 한국패시브건축협회(https://www.phiko.kr)

<표 2> 패시브주택의 요구조건 및 기준                                                 열관류율 단위: 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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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96회/h(김승철 외, 2011), 10년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평균 2.33~7.87회/h(신우철 외, 2005)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PC모듈러주택에서의 부족한 기밀성능의 향상을 위

해 패시브주택의 기밀성능 기술의 적용을 제안(정준수 외, 
2023)하기도 하였다. 

패시브주택이 활성화되면서 거주후평가 등의 연구도 실

행되었다. 김종란 외(2019)는 패시브주택에 대한 거주성

평가에서 안정적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계자측

면에서 패시브하우스의 기본계획 요소외에 축열성있는 바

닥마감재의 선택, 실내가스발생이 적은 취사열원의 선택, 
보일러실의 연소가스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

(보일러실 출입문을 주택외부에 설치하거나, 보일러실을 

별도로 설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

해 현재 패시브주택의 기술요소의 적용 수준과 현황 그리

고 입면적 특성(평면형상)과 공간구성의 특성과 같은 계획

적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결과 및 분석

1. 대상주택의 건축적 특성

대상주택의 건축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건립지역, 구
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연도 등

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표 3>. 조사대상 주택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경기도(6건), 강원

No 지역 건축구조(지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지하)

건축연도
(게재연도)

1 강원도 횡성군 철근콘크리트 1,078.0 242.4 22.5 16.6 1 2010.11*
2 경기도 용인시 경량철골조  642.0  92.2 14.3 27.7 2 2011.06**
3 대전시 유성구 중목구조  297.0 130.4 43.9 66.3 2(1) 2012.06*
4 경기도 남양주시 경량목구조  332.0  80.1 24.1 32.6 2 2012.06**
5 경북 함양군 경량목구조  732.9  68.1  9.3 18.1 2 2013.12**
6 대전시 유성구 철근콘크리트  271.8  96.4 35.5 56.6 2 2014.09**
7 대전시 유성구 철근콘크리트  243.0 102.0 42.0 60.0 2 (2015.09)*
8 경기도 여주시 철근콘크리트  661.0 124.4 18.8 18.8 1 2016.06**
9 세종시 금남면 경량목구조  535.0 100.5 18.8 29.6 2 2016.09**
10 서울 서초구 경량목구조  402.7 168.8 41.9 74.6 2(1) 2017.03**
11 경기도 파주시 철근콘크리트  357.6 172.7 48.3 64.3 2 2012.06**
12 광주시 서구 철근콘크리트  861.0 306.1 35.5 31.3 1 2017.09**
13 세종시 고운동 경량목구조  355.8  97.6 27.4 50.2 2 (2018.03)*
14 충북 청주시 중목구조  816.0 162.3 19.9  27.16 2 2018.02*

15 세종시 금남면
철근콘크리트(1층)
경량목구조(2층)  797.0 143.2 18.0 25.1 2 2018.05**

16 경기도 성남시 경량목구조  231.8 112.8 48.7 79.4 2 2018.06**
17 제주도 제주시 경량목구조  297.0 - 24.4 33.1 2 2019.02*
18 경남 사천시 중목구조  659.0 127.1 19.3 18.3 1 2019.06*
19 서울 은평구 철근콘크리트  330.0 153.1 46.4 72.9 2(1) 2019.11*
20 경남 밀양시 중목구조  688.0  60.3  8.8  7.7 1 2021.05*
21 경북 김천시 경량목구조  589.5  93.8 15.9 25.3 2 2022.05*
22 강원도 강릉시 경량목구조  470.0 112.9 22.8 29.4 2 2022.04**
23 경기도 양평군 경량목구조  271.0  94.6 34.9 52.7 2 2022.07*
24 제주도 제주시 경량목구조  838.0 164.5 19.6 16.8 1 2022.02*
25 강원도 동해시 경량목구조  873.0 112.4 12.8 11.0 1 2022.06**

평균  545.6 129.9 26.9 37.8 - -
1) *전원속의내집 **전원주택라이프

2) 건축연도(시공완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게재연도)로 기입

<표 3> 조사대상 주택의 건축적 특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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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건), 대전시(3건), 세종시(3건), 서울(2건), 경북(2건), 
경남(2건), 제주도(2건), 광주시(1건), 충북(1건)에 고루 편

재되어 있다. 구조로는 경량목구조 12건(48.0%), 철근콘

크리트조 7건(28.0%), 중목구조 4건(16.0%), 철골조 1건

(4.0%), 철근과 경량목구조의 혼합 사례가 1건(4.0%)으로 

나타나, 경량목구조가 가장 많은 사례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주택의 대지면적은 평균 545.6㎡, 건축면적은 

129.9㎡, 건폐율은 26.9%, 용적률은 37.8%로 나타났다. 
층의 구조에는 지하(1층)를 갖고 지상 2층인 경우가 

12.0%(3건), 1층주택인 경우가 28.0%(7건), 2층주택인 경

우가 60.0%(15건)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일반단독주택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유복희, 2024)의 경우는 대지면

적 평균 340.1㎡, 건축면적 121.2㎡, 건폐율 35.4%, 용적

률 58.7%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대상 67사례 중 97.9%

가 2층이고 1층은 단 1사례만으로 구성되었다. 즉, 본 조사

대상 주택은 도시 일반단독주택보다 1층주택이 상대적으

로 다수 존재하고, 대지면적이 크게 확보됨으로써 건폐율

과 용적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거주자 특성은 부부로만 구성된 경우가 32.0%(8건)로 

나타났다. 부부와 자녀 1명(4건), 부부와 자녀 2명(10건), 
부부와 자녀 3명(1건)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60.0%(15건)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부
부와 아들부부로 구성된 3세대 가구(1건)와 1인 가구(1건)
도 나타났다.

2. 에너지절약적 요소기술의 적용 현황

<표 4>는 대상주택의 에너지 성능의 요소기술 적용 현

No
기밀 고단열 창호

외부 
차양

열회수
환기장치

재생에너지

종류(용량)
난방에너지

요구량
환기횟수

(회/h)
바닥 외벽 지붕 전체 창틀 유리

g값
전동

(덧창)
효율

(%)(W/㎡·K) (W/㎡·K) (kWh) (L/㎡·a)
1 0.20 0.126 0.121 0.087 0.90 0.76 0.69 - - 75 지열 1.04*
2 1.41 0.160 0.140 0.120 0.91 0.73 0.77 0.42 - 75 - 2.8*
3 0.40 0.150 0.130 0.120 0.75 - - - (○) 90 - 1.3*
4 0.60 0.132 0.129 0.115 0.85 - - 0.4 74 태양광(3) 3.0*
5 0.55 0.147 0.121 0.090  - 0.77 1.1 0.54 - 75 태양광(3) 1.5*
6 0.70 0.123 0.159 0.150 - 1 0.77 0.45 ○ 없음 태양광(3) 3.0*
7 0.29 0.096 0.084 0.072 - - - - - 85 태양광(3) 1.3**
8 0.62 0.082 0.192 0.144 0.95 - 0.68 - - 70  태양광(3) 3.7*
9 0.72 - 0.145 0.124 - 1 0.75 0.43 - 없음 - 2.3*

10 0.17 0.130 0.150 0.150 0.90 - - - ○ 없음 태양광(3) 지열 1.6**
11 0.55 0.090 0.130 0.110 0.91 0.77 0.75 0.4 ○ 74 태양광(3) 3.0***
12 0.52 0.100 0.159 0.095 0.97 1 0.68 0.47 - 84 태양광(5) 1.4*
13 0.71 0.136 0.122 0.155 1.31 1 0.75 0.43 - 75 태양광(3) 2.6*
14 0.24 0.163 0.149 0.138 1.05 1 0.68 0.45 ○ 77 태양광(3) 3.1*
15 0.96 0.174 0.179 0.150 1.07 1 0.68 - - 79 - 4.9*
16 0.40 0.109 0.152 0.143 1.08 1 0.76 0.42 ○ 90 태양광(6) 2.9*
17 1.24 0.147 0.227 0.133 1.22 1 0.77 0.47 - 78 태양광(3) 1.7*
18 0.52 0.148 0.163 0.135 0.91 1 0.63 - ○ 없음 태양광(3) 1.4*
19 0.21 0.132 0.159 0.126 1.06 1 0.68 - ○ 86 태양광(4.8) 3.9*
20 0.69 0.192 0.198 0.132 0.92 0.74 0.57 0.42 내장형 없음 - 1.2*
21 0.37 0.082 0.173 0.103 0.82 0.75 0.56 - 내장형 86 - 2.0*
22 - 0.180 0.128 0.163 0.90 0.95 0.57 - ○ 86 - 2.7*
23 0.54 0.121 0.199 0.155 0.85 0.95 0.57 - (○) 86 - 4.0*
24 0.43 0.134 0.192 0.131 0.84 0.95 0.57 - ○ 75 - 1.4*
25 - 0.138 0.128 0.155 0.86 0.98 0.57 - ○ 85 - 2.1*

평균 0.485 0.130 0.153 0.127 0.953 0.917 0.692 0.44 - 80.25 - 2.4

*한국패시브건축인증, **PHPP리포트  ***에너지효율등급 1++과 한국패시브건축인증

<표 4> 조사대상 주택의 에너지저감 요소기술 적용 및 성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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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성능 데이터이다. 
패시브 건축기술 중 단열, 기밀, 창호의 성능과 열회수환

기장치, 외부차양과 재생에너지의 적용 그리고 년간 난방

에너지요구량을 조사하였다. 고단열과 고기밀에 대한 것

은 설계 초기단계부터 건물의 외피를 통한 열손실을 막는 

것으로 외벽, 지붕, 바닥에 대한 시공재료의 열관류율로 관

리된다. 건물의 기밀성능은 환기나 침기로 인한 열손실을 

막기 위한 기밀성의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실내·외 압력차 

50pa일때의 침입외기의 양은 가급적이면 0에 가깝도록 요

구된다. 또한 창문은 창호를 통한 열손실의 최소화와 태양

열 이용을 위해 고성능 3중유리 시스템창호을 사용하며 전

체, 유리 및 창틀을 통한 열손실을 관리하고 있다. 폐열회수

성능이 높은 공기조화기인 열회수환기장치는 실내의 쾌적

한 공기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기의 도입으로 인한 난방

부하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이상의 난방효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일사차단을 위해 남향 및 

서향의 창문은 여름철 일사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

차양장치의 설치를 통해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주택에 대하여 외벽, 지붕, 바

닥의 열관류율과 창호관련 열관류율, 기밀성능, 열회수환

기장치, 전동외부차양 적용 여부,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요소기술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특히, 본 조사대상주택은 

PHIKO의 인증(협회인증)을 득한 것은 23건으로 나타났

으며, 2건은 PHPP(Passive House Planning Package)리
포트를 갖고 있었다. 외벽의 열관류율은 평균 0.153 W/

㎡·K, 바닥은 0.130 W/㎡·K, 지붕은 0.127 W/㎡·K로 나

타났다. 창문 전체의 열관류율이 0.953 W/㎡·K로 패시브

기준인 0.85 W/㎡·K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틀은 

0.917 W/㎡·K, 유리는 0.692 W/㎡·K, g값 0.44로 나타났

으며, 기밀성능인 환기횟수는 평균 0.485회/h로 나타났다. 
또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하였으

며, 난방효율은 80.25%로 나타났다. 외부에 전동차양장

치를 설치한 가구는 12건(48.0%)으로 나타났으며, 2건

(8.0%)은 외부에 덧창 형태의 차양구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2~6kWp)을 사용하는 가구

가 13건(52.0%)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기시스템의 가동과 

함께 지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1건, 그리고 태양광과 지열을 

함께 이용한 가구가 1건 나타났다. 즉, 모든 조사대상 주택

에서 열회수환기장치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전동외부차양의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외부차양의 경우 주로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한 장

치인데, 본 대상주택에서는 냉방보다는 난방부하를 저감

시키는 것에 치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조사대상 주택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PHI의 요구조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이태구, 
유동완(2018)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표 5>. 이태구, 
유동완(2018년)의 연구에서는 국내 패시브인증을 받은 신

축 목구조 단독주택 52사례(2009~2018년인증)를 대상으

로 에너지성능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난방에

구분 세부구분 PHI 대상주택
이태구, 유동완

(2018)
PHIKO
(2022)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년간난방에너지요구량(L/㎥.a) 1.5이하 2.4 3.0 5.0이하 -
외벽 외벽열관류율 0.15이하 0.153 0.15 0.21이하 0.17이하

지붕 지붕열관류율 0.15이하 0.127 0.13 - 0.15이하

바닥 바닥열관류율 - 0.130 0.14 - 0.15이하

창호

유리열관류율 0.8이하 0.692 - 0.8이하 -
창틀열관류율 0.8이하 0.917 - 1.0이하 -

전체(설치 후) 열관류율 0.85이하 0.953 0.96 0.85이하 1.3이하

유리g값(SHGC) 0.5이상 0.44 - 0.4이상 -

문
문 열관류율 0.8이하 - - - 1.5이하

문 기밀성능 0.45회/h이하 - - - -

열교환

장치

효율(난방, 전열) 0.75%이상 80.25% 77.0% 0.75%이상 -
소비전력(Wh/㎡) 0.45이하 - - 0.5이하 -

건물전체 기밀성(@50pa) 0.6회/h이하 0.485 0.75 1.0회/h이하 -

*중부1지역과 공동주택 외의 기준

<표 5> 조사대상 주택의 에너지 성능 비교       열관류율 단위: 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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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요구량, 기밀성능(n50), 열회수환기장치의 난방효율

에서 약간의 성능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8년, 2022년 성능기준의 강화

가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PHI기준

과 비교하면, 창틀, 창호 전체 열관류율, g값 등에서 요구조

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난방에너지 요구량에서는 우리나라의 바닥난

방시스템으로 인한 차별적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PHIKO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기준

인 5.0L/㎥.a 이하를 요구하고, 외벽의 열관류율과 함께 매

우 허용적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절약설

계기준(중부1지역과 단독주택)과 비교하면, 본 연구는 외

벽, 지붕, 바닥의 열관류율 기준을 충분히 달성하고, 특히 

창호와 문에 대한 열성능(열관류율)에서 크게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해 초기설계부분

에서 에너지절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피와 창호, 문
에 대한 성능강화와 기밀성에 대한 규제와 기준설정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대상주택의 에너지 성능

은 PHIKO의 최저 인증기준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보다 

상회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택의 평면 및 입면형태

저에너지 주택은 기본적인 패시브 요소기술의 적용뿐만

이 아닌 주택의 입면, 배치 그리고 공간구성에 대한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건축물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태양에너지의 획득과 

관련하여 최대한 남향의 배치를 하고, 건물향이 좋지 않더

라도 설계를 통해 극복 가능하도록 설계시 고려하여야 한

다. 또한 평면계획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

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

게 한다. 
조사대상 주택의 배치도 및 평면도를 통해 확인한 결

과, 남향이 14건(60.9%), 남동향 6건(26.1%), 남서향 3건

(13.0%)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23사례 모두 남향배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시브주택은 설계시에 

단순한 외관 즉, 외부노출 면적을 최소로 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므로 건물의 입면과 평면형상은 일반적으로 요철이 

없는 단순한 매스가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준이

다. 형태는 존재하는 것의 외면적인 형식이며 그것은 내면

적인 고유성에 의해서 표출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주택의 

평면형상은 주택이 지니고 있는 평면의 윤곽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택이 지니는 평면형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이 지니는 분석 대상물의 형태를 인식하고 특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유복희, 2024). 
본 대상주택의 평면형상을 조사하였는데, 1층주택(단일

층주택)은 1층(빈칸)의 평면형상을, 2층주택은 1층(빈칸)
과 2층(빗금)의 적층한 평면형상(이하 적층평면형상)을 

표기하였다<표 6>. 평면형상의 도식을 위해서는 평면도

상에 각 변에 대한 길이의 비를 측정하여 도식하였다. 평면

형상의 유형은 그 형상의 모양에 따라 장방형, 정방형, ㄱ
자형, F자형, I자형, 자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장방형은 두 

변의 길이가 1 : 2 이상, 정방형은 1 : 2 이내, 두 가지 이상

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자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방형(30.4%), ㄱ자형(21.7%), 정방

형(17.4%), 자유형(13.0%), F자형(8.7%), I 자형(8.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도시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유복희, 2024)에서는 장방형(14.9%), ㄱ자형(19.4%), 
정방형(10.4%)이 주로 나타났지만 장방형과 함께 자유형

(19.4%)이 가장 많은 사례수를 보인것과 비교하면, 패시브

주택은 장방형과 정방형, ㄱ자형과 같은 전형적인 평면형

상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장방형의 경우 전형적인 형태를 

가진 no.1과 no.17을 제외하면 절삭과 부가와 같은 변형이 

존재하여 입면에 요철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반단

독주택과의 비교에서(유복희, 2024) 최소화된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다. 정방형과 ㄱ자형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즉, 패시브주택은 입면이 단순함을 지향한다는 전제속에

서도 많은 전형적 형태에서 변형(절삭과 부가)을 추구하여 

외형적 다양성을 갖추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4. 실내의 공간구성 특성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실내의 평면계획은 실의 용

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구분하는 조닝계획의 중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시브주택은 남쪽을 

향한 배치에서 전면에는 주요실이 배치되고, 후면에서 여

러 부속실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을 기본으로 전면과 후면에 배치된 실의 구성, 안방(주
침실)과 거실의 배치관계 그리고 거실과 주방, 식당(DK)
의 배치관계를 파악하여 패시브주택의 평면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주요실의 배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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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주택의 주요실의 배치관계는 평면의 정보를 

득한 23세대를 대상으로, 1층주택(7사례)과 2층주택(16사

례)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표 7>. 1층주택의 경우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방형(3건)과 정방형(1건) 그
리고 자유형(3건)의 평면형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형

의 경우 홑집의 형태를 취하고, 길게 부정형의 세장(細長)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7>은 1층주택과 2층주택에서 평면의 전면과 후면

을 구성하고 있는 실과 개수를 나타낸다. 실의 명칭은 평면

도에 기재된 명칭을 기본으로 한다. 1층주택의 경우, 전면

에는 주로 안방(6건)과 거실(7건)을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특히 거실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전면에 배치하였

다. 주방의 경우, 전면인 경우가 3건 그리고 식당이 전면인 

경우가 3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DK일체형이 일반화

되어 있어 주방과 식당이 전·후면 관계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면에 배치하는 것은 화장실(6건), 현관

(6건), 보일러실(5건), 기계실(4건), 다용도실(3건)과 같은 

부속공간으로 나타났다. 
2층주택(16사례)의 경우에는 대부분 겹집의 형태로 전

면에 안방이 배치된 경우가 1층에 8건(50.0%), 2층에는 7
건(43.8%)으로 나타나, 1, 2층 전면에 안방이 배치됨을 알 

수 있다. 거실의 경우 1층 전면에 14건(87.5%), 2층 전면에 

2건(12.5%)이 배치되어 1층 전면에 거실을 배치하는 경향

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층에 주방과 식당이 존재하는 경우

가 14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전면에는 식당이 9건, 주방

이 3건으로 나타나, 전면의 식당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1층 후면에는 주방(10건), 화장실(10건), 다
용도실(8건), 보일러실(7건), 창고(6건), 계단실(15건) 등
이 존재하고, 2층 후면에는 안방에 부속된 욕실과 드레스

룸, 안방 이외의 방들과 화장실, 계단실 등이 배치되는 경향

유형(N, %)                        평면형상                        1층             2층

장방형(7, 30.4)

no.1 no.5 no.8 no.9

no.15 no.17 no.25

정방형(4, 17.4)

no.14 no.16 no.20 no.22

ㄱ자형(5, 21.7)

no.4 no.6 no.21 no.23 no.12

F자형(2, 8.7)

no.10 no.13

I자형(2, 8.7)

no.11 no.19

자유형(3, 13.0)

no.2 no.18 no.24

<표 6> 조사대상주택의 평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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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현관의 경우 1층의 전면에 8건

(50.0%), 후면에 8건(50.0%)으로 나타났다.
1층주택, 2층주택 모두 전면부분에는 주요실인 거실과 

안방, 식당, 방1 등이 배치되고, 후면 1층에는 화장실, 보일

러실, 다용도실, 창고 등이 주로 배치되고 2층 후면에는 안

방이외의 방들과 화장실, 계단실 등이 배치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전면에는 주요실이, 후면에는 부속공간들이 주

효하게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관의 경우 1층

주택은 후면에 주로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층주택

의 경우 1층의 전면과 후면을 서로 대등하게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패시브주택은 최대한의 남향배치와 주요실의 전면

배치 그리고 부속공간의 후면배치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1층주택은 전면에 평균 4.9개의 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층주택에서 1층 전면에 3.4개와 

2층 전면의 2.2개와 비교하면, 2층주택의 전면에 배치되는 

실의 개수 차이(0.6)는 거의 미세하다. 또한 1층주택의 후

면에는 6.9개의 실로 나타났으며, 2층주택의 1층 후면에 

5.8개, 2층 후면에는 4.6개로 나타났다. 1층주택과 비교하

면 2층주택에서의 후면에 월등이 많은(3.5개) 실을 배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층주택과 2층주택에서는 전면에

서의 실의 수 차이는 미세하고, 대부분의 실의 수의 차는 후

면에 배치되는 실의 차이로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

의 개수와는 크게 상관없이 일조, 입면 파사드,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실의 전면배치에 대한 실의 구성은 확

고함을 알 수 있다.

1층주택(7사례) 2층주택(16사례)
전면(1F) 후면(1F) 전면(1F) 후면(1F) 전면(2F) 후면(1F)

안방 6 1 8 - 7 1
(욕실) 1 4 7 6
(드레스룸) 1 2 1 7 6
(파우더룸) 1 1 1
방1 3 4 1 8 4
방2 1 3 3 8
방3 4
방4 1
게스트룸 1 1 1
드레스룸 1 1 1
메이드룸 1 1
서재 1 2 1 3
거실 7 14 2
가족실 1 4 2
평상(마루) 2 1
주방 3 4 4 10 1 1
보조주방 1 2 1
식당 3 4 9 5 1 1
화장실 1 6 2 10 1 14
현관 1 6 8 8 1
다용도실 1 3 1 8 3
세탁실 1 1 1
기계실 4 1
보일러실 5 7
창고 1 1 1 6
운동실 1
다목적실 1
계단실 1 15 1 15
온실 1 2

평균(N)
4.9 6.9 3.4 5.8 2.2 4.6

5.9 4.6 3.4

<표 7> 실내 전·후면을 구성하는 실의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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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실과 안방의 공간구성 

사적영역인 안방과 공적영역인 거실의 공간구성 특성을 

파악하였다<표 8>. 1층주택의 경우, 거실(L)과 안방(MR)
이 서로 근접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a)가 3건(42.9%)으
로 나타났다. ㄱ자형으로 엇갈려 서로 시각적으로 중복되

지 않도록 완전분리(독립)된 경우(b)가 2건, 거실과 안방사

이에 현관(E), 계단(S), 화장실(B) 등이 존재하여 수평 분

리가 된 경우(c)와 수직 분리된 경우(d)가 각 1건으로 나타

나, 공·사영역의 완전분리를 지향하는 경우가 4건(57.1%)
으로 나타났다. 

2층주택의 경우 거실과 안방이 서로 근접한 경우(a)가 3
건(18.8%)으로 나타났다. ㄱ자형으로 서로 엇갈려 독립된 

경우(b)가 2건(12.5%), 안방과 거실이 사이에 공간(실)을 

두고 수평분리된 경우(c)가 4건(25.0%), 층분리가 일어난 

것이 6건(37.5%), 채로 분리된 경우도 1건(6.3%) 나타났

다. 2층주택의 경우 대부분 거실과 안방이 독립적 공간으로 

분리되는 경향(81.3%)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1층주택의 

경우 근접하거나 ㄱ자형으로 서로 분리배치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2층주택은 층분리나 채분리와 같은 적극적 분리 경

향이 나타나고, 수평배치의 경우에도 사이에 실을 배치하

여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

다. 즉, 공간의 융통성이 부여될 경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의 분리 즉, 거실과 안방의 독립적 영역분리가 선호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거실, 주방, 식당의 배치관계

공적영역에 해당되는 거실(L)과 식당(D), 주방(K)과의 

공간배치 경향을 파악하였다<표 9>. 거실과 주방, 식당의 

배치관계는 선행연구(유복희, 2024)를 바탕으로 ‘-’은 공

간적 분리가 명확한 경우를 표시한 것이고, ‘/’은 공간의 영

역성이 확보되고 반 개방된 공간을 나타낸다. ‘·’은 단차 등

으로 영역이 확보되면서 개방된 경우를 표시한다. 이를 바

탕으로 L-DK, L/DK, L·DK, LDK로 구분하였다. 
1층주택의 경우에는 반 개방적인 L/DK형은 거실과 식

유 형
1층주택

N(%)
2층주택

N(%)

근접   (a) 3(42.9) 3(18.8)

분리 

  
 
 

  (b)

2(28.5) 2(12.5)

  (c) 1(14.3) 4(25.0)

  (d)

1(14.3) -

(e)
- 6(37.5)

  (f)
- 1(6.3)

 계 7(100.0) 16(100.0)

L: Living  MR: Master Room  B: Bathroom  
E: Entrance C: Corridor  S: Stairs

<표 8> 거실(L)과 안방(MR)의 배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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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주방을 부분벽이나 가구 등으로 구분하는 형식(d)이 1
건으로 나타났다. 완전 개방적 공간구성(h)인 LDK형은 3
건, 식당과 거실이 개방적 한 공간으로 연결되고 주방과 거

실이 사선으로 있는 경우(i)가 2건, 한 공간이면서 거실과 

주방, 식당이 좌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j)가 1건으로 나

타났다. 즉, 1층주택에서는 한 공간에서 개방적인 거실과 

주방, 식당으로 구성되는 LDK형이 85.7%로 주효하게 나

타났다. 
2층주택의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 식당이 층으로 분리되

는 층분리(a)가 1건, 거실과 주방, 식당이 부분벽으로 구분

되는 경우(b)가 3건, 사선으로 채분리가 된 경우(c)도 1건 

나타나, 거실공간과 주방, 식당공간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L-DK형이 총 5건(31.3%)으로 나타났다. L/DK형이 2건

(12.5%) 나타났는데, 부분벽이나 가구로 주방공간을 거실

과 구분하는 경우(e)와 거실과 식당으로부터 적극적 독립

시키고자 하는 유형(f)이 나타났다. L·DK형으로는 두 단

의 계단으로 공간적 구분을 하는 경우(g)가 1건으로 나타

났으며, LDK형으로 완전 개방된 경우(h)가 6건(37.5%), 
거실과 주방, 식당이 좌우로 배치된 경우(j)가 1건, 주방과 

거실이 사선으로 연결된 경우(i)가 1건으로 나타났다. 즉, 
2층주택의 경우 층분리, 채분리 그리고 거실의 독립한 형

태가 전체 5건(31.3%)으로 나타나지만, LDK형이 8건

(50.0%)으로 가장 선호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패시브

주택(1층주택과 2층주택의 통합한 23사례)에서는 완전 개

유형
1층

(N=7)
2층

(N=16)
전체

(N=23)

L-DK

(a)
- 1(6.25)

5(21.7)
 (b) - 3(18.8)

 (c)
- 1(6.25)

소계 5(31.3%)

L/DK

 (d) 1(14.3) -

3(13.0) (e)
- 1(6.25)

 (f)
1(6.25)

소계 1(14.3) 2(12.5)

L·DK  (g)
1(6.25)

1(4.3)

소계 - 1(6.25)

LDK

 (h)
3(42.8) 6(37.5)

14(60.9)
 (i)

2(28.6) 1(6.25)

 (j)
1(14.3) 1(6.25)

소계 6(85.7) 8(50.0)
총계 7(100.0) 16(100.0) 23(99.9)

<표 9> 거실(L)과 식당, 주방(DK)의 배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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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인 LDK형(60.9%)과 반개방적 경향인 L/DK(13.0), 
L·DK(4.3%)이 총 78.2%로 개방적 공간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Ⅳ. 결론 및 제언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저에너지 주택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

지 건축물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

내에서는 저에너지 단독주택의 건립이 대두되면서 민간에

서 주축이 되어 패시브주택의 대중화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주택관련 잡지에 게재된 패시브주택 총 25건

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의 에너지 성능과 

평면적 공간구성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적 특성은 경량목구조가 48.0%, 철근콘크리트

조가 2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지면적은 

평균 545.6㎡, 건축면적 129.9㎡, 건폐율 26.9%, 용적률 

37.8%로 나타났다. 1층주택이 7사례, 2층주택은 18사례

로 나타났다. 도시 일반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와의 비교에서 1층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며, 대지

면적이 크게 확보됨으로써 건페율과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큰 대지면적의 확보가 쉬운 지역에 

많은 패시브주택이 존재하는 것과 대지면적의 크기에 대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단순한 외관과 적은 표면적과 체적을 

지향하는 패시브주택의 에너지절감 계획방향에 충실하고

자 하는 의도의 반영으로 사료된다. 
2) 에너지 성능으로 년간 난방에너지요구량은 평균 2.4 

L/㎡·a로 나타났으며, 구조체의 열성능을 판단하는 열관

류율은 외벽은 0.153 W/㎡·K, 지붕은 0.127 W/㎡·K, 바
닥은 0.130 W/㎡·K로 나타났다. 창호에 대한 열성능은 유

리열관류율은 0.692 W/㎡·K, 창틀은 0.917 W/㎡·K, 전
체 열관류율은 0.953 W/㎡·K, 유리 g값은 0.44로 나타났

다. 열회수환기장치는 모두 설치되었으며 효율(난방)은 

80.25%로 나타났다. 환기횟수는 0.485회/h로 나타났다. 
현재의 에너지설계기준(중부1지역과 단독주택)과 본 조사

대상주택의 성능을 비교하면, 외벽, 지붕 바닥의 열관류율

에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창호와 문에 대한 열성능

(열관류율)은 대상주택의 성능이 크게 우수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현재 에너지설계기준에 의해 주택의 초기설계부

분에서 에너지절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벽과 창호, 

문에 대한 성능강화와 기밀성에 대한 규제 및 기준설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택의 평면형상(입면)은 장방형이 30.4%(7건), ㄱ자

형이 21.7%(5건), 정방형이 17.4%(4건), 자유형이 13.0% 
(3건), F자형이 8.7%(2건), I자형이 8.7%(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시브주택은 입면이 단순함을 지향한다는 전

제속에서, 많은 전형적 형태에서 변형(절삭과 부가)과 자유

형태를 추구하여 현대 단독주택에서 추구하는 외형적 다양

성을 갖추려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것은 패시브주택이 추

구하는 단순하면서도 획일적 외관을 형성하는 것보다 현대 

일반단독주택이 추구하는 차별적이고 개성적인 디자인 흐

름에 병행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요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4) 실내의 공간구성에서 1층주택, 2층주택 모두 전면부

분에 주요실인 거실과 안방, 식당, 방1 등이 주로 배치되고 

있으며, 후면에는 1층에는 화장실, 보일러실, 다용도실, 창
고 등이, 2층에는 안방 이외의 방들과 화장실, 계단실이 주

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시브주택은 최대한의 남

향배치와 주요실의 전면배치 그리고 부속공간의 후면배치

와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

났다. 
거실과 안방의 배치는 1층주택의 경우 근접(42.9%)하

거나 ㄱ자형 등으로 서로 분리하여 배치한 경우(57.1%)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2층주택은 다소 공간배치의 자율성의 

영향으로 층분리(37.5%)나 채분리(6.3%), 수평과 수직배

치의 경우에도 사이에 실을 배치하여 독립된 영역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경향(81.3%)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공적영

역과 사적영역의 분리에 대한 공간계획이 뚜렷하게 존재하

고, 면적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경우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거실과 주방, 식당의 공적영역의 배치관계에서 완전 개방

형인 LDK형(60.9%)과 반개방적 경향인 L/DK(13.0%), 
L·DK(4.3%)이 총 78.2%로 개방적 공간구성이 주효하게 

나타났다. 본 조사주택이 대부분 부부가구(32.0%)이거나 

2세대가구(60.0%)임을 고려하면, 거주자의 세대구성에 

따른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공간구성의 선호라는 일반적 요

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패시브주택은 주요실 전

면배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 그리고 개방적 LDK 
공간을 선호하는 현대 단독주택이 갖는 일반적인 공간구성

의 지향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대상인 패시브주택은 에너지성능의 기술요소

와 평면형상 측면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택으로서의 특

성이 반영되어 있고, 실내공간 구성에서는 패시브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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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차별성보다는 현대의 일반단독주택이 지향하는 공

간구성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해석 및 적용은 

데이터의 수량적 제한으로 인한 일반화에 한계성을 가진

다. 이에 패시브주택에 대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더욱 활

성화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며, 좀 더 다양한 측면의 연

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의 설계계획으로 거

주자의 요구가 내재되어 있는 패시브디자인 기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차양계획의 기법 및 디자인, 최적의 표면

적과 체적비와 관련한 외관디자인, 패시브주택으로서 갖

는 차별화되는 공간구성 및 배치에 대한 개발연구는 추후 

지속되어야 한다. 

주제어: 패시브주택, 에너지 성능, 평면형상, 실내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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